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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피해자 관계에 따른 사건 판단 차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 혜 민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스토킹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스토커-피해자 간 관계(서로 모르는 관계, 전 연인관계,

전 고용관계)에 따라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조사하고, 판단자의 나이 및 성별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그간 대인관계 문제 및 데이트 폭력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진 내면화된 수치심이 스토킹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 고용관계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책임은 전 고용관계보다 전 연인관계일

때, 전 연인관계일 때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각각 더 적다고 평가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전 고용관계보다는 전 연인관계나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더 적게 나타났다. 더불어, 판

단자 나이가 스토킹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본 연구는 같은 스토킹 사건이라도 스토커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내면화된 수치심

이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과 비난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스토킹, 내면화된 수치심, 스토커-피해자 관계, 피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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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노원구에서 한 남성이 인터

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stalking)하던 끝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9월에는

피의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파

악해 신당역에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처럼 스토킹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

며, 때로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지속적인

접근 혹은 집착적인 괴롭힘으로 정의되며(김

정인, 2008), 상대방이 불쾌감을 경험하는 행

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두

려움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Mullen et al.,

2000). 이와 같이 스토킹은 원치 않는 접근부

터 괴롭힘, 폭력을 유발하는 행동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Lyndon et al., 2012).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경찰에 스토킹 신고

가 접수될 때 스토킹 코드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고 있다(박외병,

2018). 경찰이 지정한 스토킹 코드에 지정되는

사건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제4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4조의7 제1

항 제3호), 낯선 사람이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

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등이다(한민경, 2021).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의 의사

에 반하여 지속적 접근을 시도하며 교제를 요

구하거나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은 공포나 불안을 일으키는 문자나 영상 등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이다. 더

불어 모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따라오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신고자 안전 확보

를 위해 스토킹 코드를 적용하고 있다(한민경,

2021).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법률상 스토킹 행위

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

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

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된 이후 21년 12월 1일까지 112에 접

수된 신고 건수는 총 4,456건으로, 이는 대략

하루 평균 106건에 달하는 수치이다(강소영,

2022).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불안과 우울

등을 경험하며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두

려움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적 활동이 제한

되는 등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재정적 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김정인, 2008; Sheridan et

al., 2019). 게다가 스토킹 범죄는 향후 살인이

나 심각한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법제도의 조기 개입이 절실

한 범죄라 할 수 있다(Rai et al., 2020).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가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스토킹

관련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스토킹을 여전히 이

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어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해

서 판단하며, 때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조무용, 김정인, 2016). 더불어, 이러한

경향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

어 성차가 보고되기도 하였다(McKe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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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처럼 스토킹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사건의 심각

성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의 책임 등

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건

요인과 판단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스토킹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

향 중 국외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된

사건 관련 요인은 스토커(stalker)와 피해자와의

관계이다(Chung & Sheridan, 2021). 이에, 본 연

구는 스토커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 따라 스토

킹 사건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더불어, 판단자의 나이와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함께, 판단자의 성격특

성에 따라 스토킹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그간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문제 및 타인에 대한 비난과 관련이

있으며 데이트 폭력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내면화된 수치심(이인숙, 최해림, 2005;

Lawrence & Taft, 2013)이 스토킹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스토커-피해자 간 관계와 스토킹 사건 판단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낯선 사람, 지인, 과거 연인이나 부부 등 다양

한 형태를 보인다(Brooks et al., 2021). 우선 가

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밀접한 관계형,

관계추구형, 무관계형으로 분류한 연구에 따

르면(송민진, 박현정, 2021), 밀접한 관계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나 과거에 가까웠던

관계로 친구나 가족, 혹은 전 연인이나 부부

등이었던 경우를 말하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

나는 스토킹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관

계추구형은 유명인 등의 상대방에게 지속적

으로 접근하는 등 인연을 맺기 위해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며, 무관계형은 아무 관계가

없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스토킹하

는 것이다(송민진 외, 2021). 이 외에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도 존재하는데, 이때 가

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

이와 같은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사이,

혹은 전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한

다(Sheridan et al., 2019). 직장과 관련된 관계에

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등 자신을 무시했다

고 생각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Robinson & Abrams,

2004). 직장 관련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신

체 접촉이나 해고 위협 등 보다 심각한 범죄

로 악화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eridan et al., 2019). 직장에서의 고용-피

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스토킹은, 피해자의 직

장뿐만 아니라 직장 내 연락망을 이용하여 피

해자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더 이상 고용-피고용 관계가 아

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한층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Sheridan et al., 2019).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

라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실제로는 낯

선 사람보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가 더 지속적이고 위험

한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

해자가 전 연인보다는 낯선 사람일 때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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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사건의 심각성이 더 크며,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경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Chung &

Sheridan, 2021). 즉,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

보다 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 스토킹하는 경

우 스토킹의 빈도가 더 잦고 위협적이며 공격

적인 경향이 있으며(Logan, 2020), 특히 거절

당한 경험이 있는 연인관계나 지인 관계에서

더 지속적인 스토킹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McEwan et al., 2009), 사람들은 가해자와 피해

자가 과거 가까운 관계였을 때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보다 더 허용 가능성이 크다고 응

답하며, 스토킹 행동으로 볼 가능성 또한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et al., 2021). 이처

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을 때,

서로 모르는 사이나 지인 관계였을 때보다 사

건을 스토킹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낮았으며,

스토킹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

고 평가하였다(Chung & Sheridan, 2021). 더불

어,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 간에 스토킹

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

생한 경우에 비해 해당 상황을 스토킹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적게 나타났고, 경찰의

개입이나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더 낮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16).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

생한 범죄보다 서로 아는 친밀한 사이에서 발

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낮게 판단하는 경향

은 스토킹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판단에

서도 보고되고 있다(이미정, 변화순, 김은정,

2009).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성범죄

에 대한 편견은 성범죄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며, 성범죄 가해자

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 모르는

관계나 지인 간 발생한 성범죄보다 범죄라고

판단하는 정도가 낮았고, 사건의 심각성과 가

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낮게 판단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높게 하였다(이정

원, 김혜숙,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날

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성범

죄나 데이트 폭력 등에 비해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스토커-피

해자 간 관계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등 사건에 대한 판단에 차

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외

에도,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등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자의 특성이

나 태도,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판단자의 성별로,

성범죄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자에게

더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더 적게 하였다(윤병해,

고재홍, 2006). 스토킹 범죄에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더 시나리오 상황을 스토킹으로 판단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찰 신고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김은영, 2016). 한편 판단

자의 나이와 관련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가

해자의 폭력성을 낮게 평가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서 더 관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이선경, 허용회, 박선웅, 2015), 스토킹 범

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친밀

한 관계일 때 판단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사

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하는 등(김은영,

2016)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판단자의 성차별적인 태도 역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르는 사람보다 아

는 사람에 의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범죄가 발생

했을 것이라 비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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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태도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

적인 판단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

철, 2005).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도, 성차별적

태도가 강할수록 데이트 폭력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영, 김성봉, 2021).

더불어 범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한 연구 또한 진

행된 바 있다. 권위주의는 권력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

하고 순종하려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자신이

권력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이다(김재신, 한성열, 2004). 범죄에 대한

판단 관련,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성폭

력 피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할 가능

성이 높았다(Spaccatini et al., 2019).

권위주의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사

회지배경향성 역시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

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지배경향성은 권위자

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견고하게 만들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Altemeyer, 2004). 사회지배경향성이 높은 경찰

관은 가해자가 소수집단의 일원일 때 인종차

별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더 강력한 처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Sidanius et al., 1994). 이

처럼 높은 사회지배경향성은 타인이나 객관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준, 유태용, 2018).

범죄 사건 판단에 있어서도, 사회지배경향성

이 높을수록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

건에 있어 피해자를 더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Canto et al., 2020).

이처럼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차별

주의나 권위주의, 사회지배경향성 등의 태도

와 함께, 최근에는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적

대감을 가지고 집착이나 분노 표출 등 이성

관계 및 전반적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진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선미진, 서수균,

2021).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으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 낮고 부정적인 평가에 선택적으로 집

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과 타인에게 적대

감을 유발할 수 있다(이지연, 2008). 특히 내면

화된 수치심은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강할수록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roeve & Howells,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

심이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의와 특징

수치심에는 상태수치심과 특질수치심이 있

는데, 상태수치심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

에 대한 일시적인 정서적 반응인 반면, 특질

수치심은 만성적으로 개인의 성격에 내면화된

것으로 전반적인 자아의 경험을 의미한다(김

현주, 이정윤, 2011). 이처럼 내면화된 수치심

은 단순히 구체적 상황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

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사라졌으면 하는 자

기 존재에 대한 공허감을 포함하며(이인숙 외,

2005) 자신을 부적절하고 무력하게 인식하는

감정이다(Kaufman, 1989). 내면화된 수치심은

비교적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성격특성으로,

다른 성격특성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거나 변

화되기 어렵다(안현진, 금명자, 2018). 수치심

이 높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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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자아 정

체감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에(서영숙, 김진숙,

2007),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내면

에서 만성적인 굴욕감과 모욕감을 경험한다

(Wells & Jones, 2000). 또한 타인의 평가에 지

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인관계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동시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

박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윤혜영, 강

지현, 2015).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다른 사람

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적절한

신념이 형성되어, 자신을 향해 있던 적대감이

다른 사람을 향해 표출될 수 있다(김현주 외,

2011).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와도 관련

이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으면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임혜령, 이영순, 2017).

내면화된 수치심에는 성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

학생보다 여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게

나타났고(김현주, 홍혜영, 2013), 국외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점수가 높게 보고된 바 있다

(Cunha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

성보다 대인관계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Nyström

et al., 2018).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과 연령 간

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는 드물지만,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내재화된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낮은 불안이나 우울로 이어진

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좌현숙, 2010).

또한, 20대 여성이 30대 여성보다 수치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전정혜, 유태순,

2014),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치심이 낮은 경향

이 보고된 바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

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Kaufman, 1989), 다양

한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유발하며(이인숙 외,

2005),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

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Lawrence & Taft, 2013).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

을수록 수치심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 공격성을 표

출하기도 하므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도 높은 상관이 있다(Hundt & Holohan,

2012).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며, 자신에게 수치심을 준다고 생각하

는 사람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이지연, 2008), 데이

트 폭력 중 심리적 폭력과도 연관이 높은 것

으로 밝혀졌다(Harper et al., 2005). 자신이 거

부당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거절이나 이별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수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서적 공감이 저

해되어 상대가 원치 않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한다(Dennison & Stewart, 2006). 내면화

된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는 경

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인숙 외,

2005),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인정을 못받을 것

이라고 생각되면 자신을 향해 있던 적대감이

상대방에게 향하며 타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다(임혜령 외, 2017). 이처럼 내면화된 수

치심은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

고, 대인관계 문제나 데이트 폭력 등 공격성

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내

면화된 수치심이 대인 간 폭력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

보기 매우 힘들고, 특히 스토킹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

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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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스토커와 피

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전 연인관

계일 때 스토킹이 더 지속적이고 위험성이 높

았으나(Chan & Sheridan, 2021; McEwan et al.,

2012), 사람들은 스토커와 피해자가 가까운 관

계일수록 스토킹이라 볼 가능성이 작아지는

등(Becker et al., 2021) 관계에 따른 사람들의

사건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직장과 관련

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보다 심각한

범죄로 악화될 위험이 매우 크고, 해고를 통

보받은 이후 더 이상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지

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Sheridan et al., 2019),

직장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을 연구하고 다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 판단과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

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를 서로 모르는 관계, 전 연인

관계, 전 고용관계로 나누어 각각 사건 심각

성 판단과 가해자 책임 및 처벌 판단, 피해자

책임 및 비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자 하였다.

더불어, 판단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판단자의 특

성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과거 여성이 남성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스토킹을 형사법적 처벌이 더 필요한 범죄라

고 인식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은영,

2016). 따라서 판단자가 남성보다 여성일 때,

그리고 판단자 나이가 많을수록 사건 심각성

과 가해자 책임 및 처벌 판단이 높게 나타나

며, 피해자 책임 및 비난은 낮게 나타날 것으

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데이트 폭력 등

대인관계 문제와의 연관성이 높으며 타인 비

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내면화된 수

치심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성차가 보고된 바 있고(김현주 외, 2013;

Cunha et al., 2021), 연령이 높을수록 수치심

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전정혜 외,

2014), 판단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의 특성이

피해자 비난 등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

사를 밝힌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

사에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설문 업체를 통하여 리

워드가 지급되었다. 총 240명 가운데 남성이

120명(50.0%), 여성이 120명(50.0%)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20세에서 59세 사이에 분

포하였고, 나이대별로 60명씩 균등하게 분포

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39.81세(SD = 10.397)

였다.

연구절차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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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시나리오

는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스토킹

사건 시나리오는 스토커와 피해자가 서로 모

르는 관계, 전 연인관계, 전 고용관계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고, 스토커-피해자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하

게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3개의 유형

중 하나의 시나리오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물건을 사러 갔다가 편

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를 보았

다(서로 모르는 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가량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

을 통보받았다(전 연인관계)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약 6개월 가량 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전

고용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며 근무 중인 피해자

에게 계속 접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서

성이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

켜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까 두렵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

는 다짐을 표현하였다.

측정도구

스토킹 사건 판단

시나리오를 읽은 후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

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사건 발생에 있어 피

해자의 책임, 피해자에 대한 비난 관련 질문

에 각각 응답하였다. 먼저 이 사건의 심각성

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7

점)까지 7점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사

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

고 생각하는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1점)에

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7점)까지 7점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어떠한 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처벌

받지 않는다’(1점)에서 ‘최대한 무거운 처벌’(7

점)까지, 피해자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

는지에 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7점)까지 7점의 Likert 척도로 응답

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측정을 위

해 Cook(1988)의 ISS(Internalized Shame Scale)를

이인숙 외(2005)가 번역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런 경우가 없다’(1점)부터 ‘거의 항

상 그렇다’(5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인숙 외(2005)에서

보고한 내적일치도(Cronbach’s  )는 .93이며,

본 연구에서 24개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는 .9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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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

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주요 변인들 사이

의 관계를 상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스토킹

사건 판단의 성차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알

아보고, 스토커와 피해자 간의 관계(서로 모르

는 관계, 전 연인관계, 전 고용관계)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판단자의 특성이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RCO model

4를 활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판단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판단자

나이, 스토킹 사건 심각성, 가해자 책임, 가해

자 처벌, 피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내면화된

수치심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판단자 나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한 부

적 관계가 있었으며(r = -.234, p < .001), 나머

지 모든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보이지 않았

다. 즉, 판단자 나이가 많을수록 내면화된 수

치심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건 심각성은 가해자 책임(r =

.517, p < .001), 가해자 처벌(r = .689,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피해자

책임(r = -.401, p < .001), 피해자 비난(r =

-.365, p < .001)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 즉,

사건 심각성을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고 가해자의 처벌이 더 무거워

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사건 심각성

을 높게 평가할수록 피해자의 책임은 적게 보

았으며 피해자를 덜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더불어, 가해자 책임은 가해자 처벌(r =

.539, p < .001)과 유의한 정적 관계, 피해자

1 2 3 4 5 6 7

1. 나이 1 　 　 　 　 　 　

2. 사건 심각성 .026 1 　 　 　 　 　

3. 가해자 책임 .065 .517*** 1 　 　 　 　

4. 가해자 처벌 .018 .689*** .539*** 1 　 　 　

5. 피해자 책임 .037 -.401*** -.279*** -.327*** 1 　 　

6. 피해자 비난 .019 -.365*** -.317*** -.270*** .897*** 1 　

7. 내면화된 수치심 -.234*** -.071 -.018 .033 .163* .184** 1

평균 39.81 5.60 5.53 5.05 2.75 2.32 2.28

표준편차 10.397 1.234 1.460 1.409 1.671 1.598 .827

* p < .05, ** p < .01, *** p < .00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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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r = -.279, p < .001), 피해자 비난(r =

-.317,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평

가할수록 가해자의 처벌이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의 책임과 피해자 비난

은 적게 평가하였다.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

책임(r = -.327, p < .001), 피해자 비난(r =

-.270, p < .001)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가해자의 처벌이 엄해야 한다고 생각할수

록 피해자의 책임과 피해자 비난은 적게 평가

하였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은 피해자 책임(r =

.163, p < .05) 및 피해자 비난(r = .184,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판단

자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스토킹 사건 판단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스토킹 사건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판

단자의 성별에 따라 사건 심각성에 있어 차이

가 유의하였다. 즉, 여성(M = 5.83, SD =

1.150)이 남성(M = 5.37, SD = 1.276)보다 스

토킹 범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8) = -2.923, Cohen’s  = 0.379,

p < .01). 한편,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가해자

책임 및 처벌, 피해자 책임과 비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내면화된 수치심의

성차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스토커-피해자 관계에 따른 스토킹 사건 판단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 스토킹 사

종속변인 독립변인 M (SD) t df

사건 심각성
남성 5.37 (1.276)

-2.923** 238
여성 5.83 (1.150)

가해자 책임
남성 5.53 (1.341)

-.088 238
여성 5.54 (1.577)

가해자 처벌
남성 4.88 (1.406)

-1.888 238
여성 5.22 (1.397)

피해자 책임
남성 2.88 (1.651)

1.276 238
여성 2.61 (1.687)

피해자 비난
남성 2.49 (1.645)

1.662 238
여성 2.15 (1.537)

내면화된 수치심
남성 2.31 (.797)

.507 238
여성 2.26 (.857)

**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스토킹 사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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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판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4 참조). 그 결과,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 가해자 책임(F(2, 237) = 5.685, Partial

 = .046, p < .01), 가해자 처벌(F(2, 237) =

4.891, Partial  = .040, p < .01), 피해자 책임

(F(2, 237) = 17.434, Partial  = .128, p <

.001), 피해자 비난(F(2, 237) = 9.243, Partial

 = .072,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반면 사건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스토커

유형
전 고용관계 전 연인관계 서로 모르는 관계

N M(SD) N M(SD) N M(SD)

사건 심각성 80 5.41(1.166) 80　 5.54(1.432)　 80　 5.84(1.049)　

가해자 책임 80 5.20(1.391) 80 5.45(1.550)　 80 5.95(1.349)　

가해자 처벌 80 4.80(1.436) 80 4.90(1.580) 80 5.44(1.101)

피해자 책임 80 3.49(1.757) 80 2.73(1.534) 80 2.03(1.387)

피해자 비난 80 2.90(1.740) 80 2.19(1.450) 80 1.88(1.426)

표 3.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스토킹 사건 판단

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artial


Scheffe 검증결과

사건 심각성

집단 간 7.633 2 3.817 2.540 .021

집단 내 356.162 237 1.503

합계 363.796 239

가해자 책임

집단 간 23.333 2 11.667 5.685** .046

전 고용관계 < 서로 모르는 관계집단 내 486.400 237 2.052

합계 509.733 239

가해자 처벌

집단 간 18.808 2 9.404 4.891** .040

전 고용관계 < 서로 모르는 관계집단 내 455.688 237 1.923

합계 474.496 239

피해자 책임

집단 간 85.608 2 42.804 17.434*** .128

서로 모르는 관계 < 전 연인관계

< 전 고용관계
집단 내 581.887 237 2.455

합계 667.496 239

피해자 비난

집단 간 44.158 2 22.079 9.243*** .072

서로 모르는 관계, 전 연인관계

< 전 고용관계
집단 내 566.138 237 2.389

합계 610.296 239

** p < .01, *** p < .001

표 4.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스토킹 사건 판단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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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가 유의했던 변수에 대해서 Scheffe 사

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우선 가해자

의 책임 및 처벌에 대한 판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 고용관계일 때

와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즉,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가 전 고용관계일 때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고 처벌이 더 무거

워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책임

에 대한 판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 고용관계일 때와 전 연인관

계,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즉,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가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보다 전 연인관계일

때, 전 연인관계일 때보다 전 고용관계일 때

각각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판단에 있어 유의한 차이

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 고용관계일 때

와 전 연인관계,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나타

났다(그림 2 참조). 즉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

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와 전

연인관계일 때보다 전 고용관계일 때 피해자

를 더 비난하였다.

판단자 나이가 피해자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판단자의 특성이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판단

자의 성별에 따른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매개 분석에서 제외

되었다. 따라서 판단자의 나이가 스토킹 사건

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만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건 심각성과 가해자의 책임 및 처

벌에 대한 판단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

분석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이 있었던 피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먼저 판단자 나이가 피해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

그림 2.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스토킹 피

해자 판단

그림 1.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스토킹 가

해자 판단



조혜민․박지선 / 스토커-피해자 관계에 따른 사건 판단 차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217 -

하기 위해 Hayes(2017)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책임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표 5, 그림 3 참조). 즉 판단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b =

-.0186,  = .0050, p < .05), 내면화된 수치

심이 높을수록 피해자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672, = .1329, p

< .05).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입되

었을 때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면화된 수치심의 완전매개효과가

드러났다.

판단자 나이가 피해자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번에는 판단자 나이가 피해자 비난에 미

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

의하였다(표 6, 그림 4 참조). 즉, 판단자의 나

이가 적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b =

-.0186,  = .0050, p < .05), 내면화된 수

치심이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강하게 비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849,  = .1267,

p < .05).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입

되었을 때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

지 않으므로 완전매개효과가 드러났다.

경로 b   

총효과

판단자 나이 → 피해자 책임 .0059 .0104 -.0146 .0264

직접효과

판단자 나이 → 피해자 책임 .0127 .0106 -.0081 .0335

간접효과

판단자 나이 → 내면화된 수치심 → 피해자 책임 -.0068 .0034 -.0143 -.0013

표 5.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책임 판단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내면화된 수치심

판단자 나이 피해자 책임

직접효과, b = .013,  = .011 n.s.

간접효과, b = -.001,  = .00, 95% CI [-.0143, -.0013]

b = -.0186,

= .0050,

p < .05

b = .3672,

= .1329,

p < .05

그림 3.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책임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법

- 218 -

논 의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

나 여전히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 정도

로 간주되는 등 스토킹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는 현 시점에(조무용 외,

2016), 본 연구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람들

의 판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선 스토킹 사

건 판단에 있어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

하였다. 이는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 판단에

있어 성차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조무용 외, 2016; McKeon et al., 2015),

앞으로 이러한 스토킹 사건 인식에서의 성차

를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책적 노

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 판단 외에 가해자의 책임이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책임 및 피해자 비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스토킹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고 책임을 더 묻는 것으로 나

타난 선행연구와 배치되는 결과이다(조무용

외, 2016). 단, 성차가 나타난 선행연구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명시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에서 피해자의 성

별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스토

킹 사건 판단에 관한 연구에서 피해자의 성별

을 달리하여 이러한 경향이 다시 나타나는지

경로 b   

총효과

판단자 나이 → 피해자 비난 .0029 .0100 -.0167 .0226

직접효과

판단자 나이 → 피해자 비난 .0101 .0101 -.0098 .0299

간접효과

판단자 나이 → 내면화된 수치심 → 피해자 비난 -.0072 .0032 -.0143 -.0017

표 6.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비난 판단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내면화된 수치심

판단자 나이 피해자 비난

직접효과, b = .010,  = .010 n.s.

간접효과, b = -.007,  = .00, 95% CI [-.0143, -.0017]

b = -.0186,

= .0050,

p < .05

b = .3849,

= .1267,

p < .05

그림 4. 판단자 나이와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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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할 필요가 있다.

스토커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건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사건 심각

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스토커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 가해자 책임 및 처벌, 피해자

책임과 비난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가-

피해자가 전 고용관계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

일 때 가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가해자에 대

한 처벌을 더 무겁게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스토킹이 서로 모르는 관계보다 아는 관계였

던 사람 간에 발생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필요

성을 더 낮게 인식한 국내 선행연구와 일맥상

통한다(김은영, 2016). 이러한 결과는 서로 아

는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 모르

는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보다 피고인의 책

임이 더 적게 인식되고, 피고인에 대한 보다

관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

심을 요하는 결과이다.

한편, 피해자 책임 판단에 있어 연구 참여

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

일 때보다 전 연인관계일 때, 전 연인관계일

때보다 전 고용관계일 때 각각 피해자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과거 연인관계

였을 때 스토킹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한 국외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hung &

Sheridan, 2021). 더불어, 피해자 비난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

르는 관계일 때와 전 연인관계일 때보다 전

고용관계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보다 친

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 판단 시 가해자

의 처벌 정도는 낮게,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높게 하는 등의 경향이 스토킹 범죄에서도 드

러난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미정 외, 2009; 이

정원 외, 2012). 특히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

가 전 고용관계일 때 가해자의 책임과 처벌은

적게,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높게 판

단한 본 연구 결과는 제시된 시나리오 속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상황이 사건 판단에 영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해고 통지

를 받은 점이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

는 데 있어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피고인은

보다 관대하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책임을 더

물으며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이처럼 피해자 책임 및 비난에 대한 판단

이 스토커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차이

가 있다는 결과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형사사

법 체계 종사자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인식으

로 인해 섣불리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시하거

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이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Chung &

Sheridan, 2021)와는 달리 사건의 심각성에 대

한 판단에 있어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에 따

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향

후 연구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재검

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스

토커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서로 모르는 관계,

전 연인관계, 전 고용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

으나, 스토킹 사건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이외에도 이웃 등의 지인, 과거의 부

부 관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직장과 관

련된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 상사와 부하 직

원 등 다양한 관계를 포함한다(Brooks et al.,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를 낯선 사람, 동료, 전 연인관계로 설정

하였을 때 관계가 가까울수록 스토킹을 범죄

로 볼 가능성이 낮고 심각성을 적게 판단하였

다(Becker et al., 2021). 더불어 전 부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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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토킹이 발생하였을 때 알고 지내던 관계

나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하였

을 때보다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은영, 2016). 따라서, 앞으로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인 전 부부 관계나 직장

동료 간에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에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직장 관련 관계로 전 고용관계

에서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

으나, 이처럼 해고 통지를 하는 상하 관계가

아닌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의 경

우 가해자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이나 피해자의

책임 및 비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등 범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관련하여, 과거 성차별

주의나 권위주의, 사회지배경향성 등 여러 요

인이 연구된 바 있다(강지영 외, 2021; 김혜숙

외, 2005; Canto et al., 2020; Spaccatini et al.,

2019). 본 연구는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과 부

정적 평가, 타인 비난 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이지연, 2008)이 스토킹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스토킹 범죄 발

생에 있어 피해자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 판단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비난 판단과만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범죄 피해자 비

난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Proeve &

Howells, 2002)와 일맥상통한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

고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여겨 자신을 비난

하는 경향은(서영숙 외, 2007), 스토킹 사건에

서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 사건 발생을

촉발하였다는 내부 귀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

에 대한 높은 책임과 비난 판단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더불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이 낮다는 점은(Kaufman,

1989),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낮은 공감으로도

이어져 높은 비난의 결과로 나타났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 사건 판단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는 매우 드문 현 시점에서, 스토킹 피해자 책

임 및 비난 판단에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 성차를

보고한 과거 연구들(김현주 외, 2013; Cunha et

al., 2021)과는 달리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

심에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를

재검증하고, 판단자의 성별이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

심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재검증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과 연령 간 관계를

보고한 연구는 드물지만, 청소년이 성장할수

록 내재화된 문제가 감소하며(좌현숙, 2010),

20대 여성보다 30대 여성의 수치심이 더 낮게

나타나는 등(전정혜 외, 2014) 나이가 증가할

수록 수치심이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

다. 본 연구 결과, 판단자 나이와 스토킹 피해

자 판단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내

면화된 수치심이 높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

을수록 피해자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피

해자를 더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판단자의 나이와 스토킹 사건 피해자에 대한

판단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오로

지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피

해자의 책임 및 비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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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내면

화된 수치심과 나이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내면화된 수치

심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시 검증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과거 대인관계 문제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등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이인숙 외, 2005;

Harper et al., 2005), 사건의 심각성이나 가해자

처벌 등 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내

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에 대한 심

각성 인식이나 가해자 처벌 판단, 피해자 책

임 판단 등에 있어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이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 교육적 시

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

로 모르는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일 때 스토킹

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더 묻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배심원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이나 경찰이나 조사관, 판사

등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

육에 반영되어, 혹시라도 스토킹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차 피해를 방지하

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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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the judgment of stalking

by stalker-victim relationships: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Hyemin Cho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 stalking rises as a serious public matter, we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udgment of

stalking. We investigated if there was any difference in the judgment of stalking by stalker-victim

relationships(i.e., strangers, ex-partners, and ex-colleagues), and by people’s gender and age. We also

explored if internalized shame, known to be related to interpersonal problems and dating violence,

affected the judgment of stalking. As a result, the offender responsibility was evaluated higher in the

stalking occurred between strangers than ex-colleagues, and more severe punishment was evaluated for the

stalking occurred between strangers than ex-colleagues. The victim was held less responsible for the

stalking occurred between ex-partners than ex-colleagues, and for the stalking occurred between strangers

than ex-partners, and the victim blame was evaluated less for the stalking occurred between strangers

and ex-partners than ex-colleagues.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stalking judgment was significant. The less the people ’s age, the higher the internalized shame,

and the more likely to hold the victim responsible and to blame the victim for the stalk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judgment of stalking differed by stalker-victim relationships. Additionally,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between age and judgment of victim responsibility and victim blame was

significant.

Key words : stalking, internalized shame, stalker-victim relationships, victim responsibility, victim blame


